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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과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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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9일 (목)  총괄위원회

• 2024년 3월 11일 (월) 1분과 1차 회의
의제별 세부 사항 및 위원별 담당 역무 배정
위원회 운영 방안

• 2024년 5월 2일 (목) 1분과 2차 회의
위원별 담당 의제 발표

• 2024년 6월 10일 (월) 
‘농축 핵연료 수급 현안과 한미원자력협정’ 워크샵

• 2024년 7월 3-4일 (수,목)
핵연료 전문위원회 중간 발표회

• 2024년 8월 23일 (금)
1분과 보고서 중간 검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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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현안



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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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은 기존 채굴광산의 고갈 등으로 인해 2030년 전후부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

상승으로 유휴광산의 생산재개 및 생산단가가 높은 광산의 탐사ㆍ개발 투자가 확대되어 공급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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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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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은 뚜렷하게 발표된 설비용량 확장 계획이 없어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나, 설비확장

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낮아, 기존사업자들의 설비 확장으로 공급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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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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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은 글로벌 관점에서 수급이 양호한 편이나 러시아가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배제하는 경우 서구권 독자 공급망은 신규업체 진입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공급 부족 예상



가동 경수로 핵연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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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원전연료 수급 리스크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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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주도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통해 선행핵주기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러시아 의존도

        탈피를 위한 민간참여 선행핵주기 인프라 강화에 정부가 지원.  

프랑스: 정부 및 공기업 주도로 선행핵주기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세계 원전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자체 수급이 가능.

중국 및 러시아: 강력한 정부 주도 및 원자력 사업의 완전한 수직 계열화. 원전연료의 수급 뿐만

                  아니라 연료공급이 포함된 해외원전 수출 용이.

일본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선행핵주기가 내재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높은 재고수준 및

     시장 중심의 원전 생태계 활성화로 원전연료 수급 리스크는 한국보다 낮음.

     - 일본내 5개 상사가 우라늄 정광, 변환, 농축의 국제 거래를 위시하는 시장활동 적극 참여

     - 후쿠시마 사고로 축적된 대량의 운영재고가 단기 수급 안정성을 향상 시킴

<주요 국가별 대 러시아 농축의존도 및 감축 목표>



우라늄 농축시장 공급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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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재에 의한 대체 물량 (약 20,000 tSWU/year, 내수 제외)

① G5 국가: 현재까지 7,060 tSWU/year 확장 계획 (2028~2030년 부터 공급 가능 예상)

② 중국: 4,600 tSWU/year + 𝛼 (카자흐스탄 공동) 예상, 러시아 중계상 가능 (?!)

③ 신규진입 가능업체/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등 (Centrus등은 모두 2030년 이후 공급 가능 예상)



제언: 대한민국 미래 연료수급을 위한 관∙산∙학∙연 협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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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요약

① 비축량 증대, 일부 수의계약 추진 등 연료구매 전략 변화

② 광산개발, 농축 및 변환의 장기계약과 직접투자 등 서구권 협력 확대 필요

③ 한미 양자간 협력체계를 다각적으로 구축. 민간 발전용 농축/재처리 장기 동의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협업 추진 필요

비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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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형 핵연료 수급 및 제조현안



미래형 경수로 핵연료 LEU+ 수요전망 및 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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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O (社)는 2025년도 까지 6% 상업용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고 2030년도까지 6% 이상의 상업

용 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계획임.

• Urenco (社)는 LEU+ (최대 10%) 생산을 위해 미국과 영국 농축공장의 인허가 갱신 추진중에 있음.

• Framatome (社) 는 미국의 가동 원전에 2028년 1분기에 최초 LEU+ 상용 장전을 추진하고 있음.

• Westinghouse (社) 역시 2028년 LEU+ 상용장전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여러 경수로 사이트에서 LEU+ 도입 경제성 평가를 완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LEU+ 핵연료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중. 2029-2030 경에 최초

LEU+ 시험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LEU+ 핵연료 국내 공급 수요 발생 예견.

• LEU+ 핵연료는 기존의 농축 우라늄 공급사를 통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외 현황



미래형 비경수형 핵연료 HALEU 수요전망 및 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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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HEU down blending: DOE는 (1) INL의 EBR-II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통해 얻은 고농축 우라늄(HEU)

을 희석(downblending)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28년까지 약 10 MTU의 HALEU를 확보하고, (2) 

Savannah River Site (SRS)에 연구용 원자로를 처리하고 보관 중인 HEU와 INL의 ATR 사용 연료를 처리

하여 총 40 MTU의 19.75% HALEU를 확보할 계획임 .

• 미국 HALEU 농축 인프라 구축: Centrus는 HALEU를 최대 20% 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미국의

유일한 농축업체. 2023년 처음으로 20 kg의 HALEU 생산에 성공함. 2024년에는 900 kg를 생산하여 DOE에

공급할 예정이며,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를 확장 건설하여 연간 생산 역량을 6 MTU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

◎ 국내외 현황

NEI Report



미래형 비경수형 핵연료 HALEU 수요전망 및 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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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에서도 조사 기관에 따라 HALEU 수요 예측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 HALEU 실수요는 차세대 원전

상용화에 전적으로 달려있어 예측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음.

• ORANO (社)와 URENCO (社) 에서는 시급한 상용 HALEU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 

• 주목할 점은 미국은 차세대원자로 기술 개발∙실증과 동시에 핵연료 수급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입법활동을 통해

미래 핵연료 수급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의 HALEU 가용 프로그램*(HALEU Availability Program)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비경수형 선진원자로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HALEU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정확한 국내 HALEU 실수요 시점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과 연동 되어있음. 

  이를 위해선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 자격화 (Qualification)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HALEU 수급 노력 및 방안 마련 필요: 

- 우라늄 농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HALEU를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선진원자로의 배치를 위해서는 HALEU 수급 노력과 함께 대안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Centrus (社)와의 계약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내외 현황



미래형 원전 실증을 위한 비경수형 핵연료 제작 이슈 및 필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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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기반 TRISO 핵연료는 차세대 고온 원자로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임

- 고온가스로, 용융염 원자로, 우주 추진용 원자로를 위시하는 고온 원자로에 범용적으로 사용

• AGR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TRISO 핵연료 제작 기술과 자격화된 조사시험 데이터는 미국의 차세대원자로

실증사업 (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ARDP)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X-ENERGY(社)의 Xe-100 노형이 ARDP의 최우선 실증 순위인 Demonstration 랭킹에 선정된

   배경에는 AGR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화된 TRISO 핵연료를 활용하는 점이 주요했음.

- KAIROS POWER(社)의 용융염 원자로 HERMES의 실증로 건설인허가 취득에도 AGR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TRISO 핵연료 사용이 주요한 기술적 배경으로 작용했음.

• 중국은 고도화된 TRISO 핵연료 제작 기술과 실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HTR-10과 HTR-PM 실증을 통

해 TRISO 핵연료 기술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고도화 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고온 원자로

실증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음. 

◎ 입자기반 TRISO 핵연료



미래형 원전 실증을 위한 비경수형 핵연료 제작 이슈 및 필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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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는 TRL 3.5 수준의 실험실규모 TRISO 핵연료 제조 핵심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UCO 

연료핵 제조, 파일럿규모 유동층 피복 등의 기술을 확보할 경우, 단기간에 인허가 수준의 국내 TRISO 핵연료

공급 기반 구축이 가능함.

• 퇴직에 의한 연구자 자연감소 및 정부지원 감소로 인한 연구자 이탈로 국내 피복입자핵연료 연구역량 소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 국내 고온가스로 실증을 계기로 피복입자핵연료 연구 인프라 재구축이 절실함.

◎ 입자기반 TRISO 핵연료

• MSR 실증을 위해서 필요한 핵연료의 양이 수 톤 이상이 될 것임을 가정할 때, 대용량의 금속 HALEU를 고순

도의 UCl로 염소화하고, 핵연료를 제조하는 장치의 개발 및 관련시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액체 용융염 핵연료



제언: 대한민국 미래 핵연료 수급 및 제조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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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요약

• LEU+는 기존의 농축 공급사를 통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LEU+ 핵연료 상용화

사업 진척 (2029-2030년 가동원전 시험용 핵연료 제작 예상) 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확한 국내 HALEU 실수요 시점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우라늄 농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HALEU를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선진원자로의 배치를 위해서는 HALEU 수급 노력과 함께 대안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 국내에는 TRL 3.5 수준의 실험실규모 TRISO 핵연료 제조 핵심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적

으로 UCO 연료핵 제조, 파일럿규모 유동층 피복 등의 기술을 확보할 경우, 단기간에 인허가 수

준의 국내 TRISO 핵연료 공급 기반 구축이 가능함. 퇴직에 의한 연구자 자연감소 및 정부지원

감소로 인한 연구자 이탈로 국내 피복입자핵연료 연구역량 소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 국내

고온가스로 실증을 계기로 피복입자핵연료 연구 인프라 재구축이 절실함.



22

3. 핵연료 상용화 및 인허가 현안



핵연료 인허가 전략과 필요 요건

23

◎ 환경 변화: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동 원전 성능향상 핵연료 / 선진원자로 핵연료 상용화



핵연료 인허가 전략과 필요 요건

24

◎ 신형 핵연료 인허가 요건 및 전략

• 신형 핵연료에 대한 적기의 인허가를 위해 규제기관의 사전검토와 기술검토 절차개선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제도 등 활용 가능. 

-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기관은 사전설계검토(韓, 

원안위), Pre-Application Activities(美, NRC), Vender Design Review(加, CNSC), 

Generic Design Assessment(英, ONR) 제도 운영 중.

- NRC는 ATF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존의 핵연료 개발이 완료된 후의 인허가 심사 착수 전

략에서 핵연료의 개발 진행 중에 기술정보를 취득하고 관련 심사지침과 검증코드를 개발하는 전

략으로 변경(NRC, ATF Project Plan, ‘19).

* NRC는 Cr코팅 피복재에 대해 기존의 경수로형 심사지침(NUREG-0800)을 보완하는

  임시지침(ATF-ISG-2020-01)을 발행.

- 국내에서도 단기적용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형 핵연료와 유사한 (코팅 피복재 및 Doped UO2   

   소결체 등) ATF는 경수로형 가능.

- 美 NRC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핵연료 규제를 위해 주요설계기준 및 규제 지침과 금속핵연료

  및 TRISO 핵연료에 대한 검증(Fuel Qualification) 지침 발행



사고저항성 핵연료 상용화 현황, 이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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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저항성 핵연료 상용화 현황, 이슈, 전망 요약

• 사고저항성핵연료 정의: 2015년 DOE 정의 “현재의 Zr-UO2 기반 핵연료에 비해 원전의

정상 운전 조건에서도 핵연료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인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 정의.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2017년 11월 원전 안전건설·운영특별대책

을 발표하면서 ATF 조기 상용화 목표를 수립하였고,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한전원자력연료(주) 주관하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하여 ATF 개발 추진.

• 노르웨이 할덴 연구로 영구 폐쇄, 전 세계 연구로 노후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핵

연료 연소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로 및 조사후시험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한국원자력연

구원의 하나로 연구로와 조사후시험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필요.

• ATF는 2030년대 상용 적용되어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LEU+ 핵연료 상용화 현황, 이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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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U+ 핵연료 상용화 현황, 이슈, 전망 요약

• LEU+ (Low Enriched Uranium Plus) 핵연료는 기존 저농축 우라늄(LEU) 핵연료에 비해 더

높은 농축도의 우라늄을 활용하여 연소도나 출력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는 형태의 핵연료를 의미.

• LEU+ 상용화를 위해선 핵연료 제조 시설, 핵연료 설계/안전성 평가, 노심설계/안전성 평가,

상용로 연소 시험, 코드개발, 농축우라늄 수급을 아우르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 24개월 연료주기를 통해: 핵연료 교체로 인한 비용의 1/6 을 감소시키고 (+), 일년에 3-5일

전력 생산일 증가 (+), 핵연료 비용 증가 (-),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비용 (-) 을 산출 했을때 미국

의 대형 경수로의 경우 일년에 호기당 약 $ 5.25 Million (약 70억) 비용 절감 가능 (2024 

TOPFUEL, Framatome).

• 미국에서는 2028년 1분기 LEU+ 상용 장전을 추진 하고 있음. 대한민국도 LEU+를 대형 원전의

경제성 향상 뿐만 아니라 SMR 경제성 향상에도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차세대 핵연료 검증 및 자격화 (Qualification)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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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성능과 안전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 원자로 운전 환경에서 핵연료 설계 수명 (Designed lifetime)에 걸쳐 정상 운전과 과

도상황을 아우르는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노내 환경에서 핵연료 성능과 안전 위협 현상

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핵연료 자격화 (Qualification)라 함.

• 핵연료 자격화는 신형 원자로 구현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주공정 (critical path)’ 으로써,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함.

- 오늘날 핵연료 자격화는 원전 기술 종주국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추진되는 특징이 있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서만 중장기적인 핵연료 자격화 프로그램이 추진됨.

•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과 실증에 있어 내실 있는 뿌리 기술 확보를 추진하기 이전에

핵연료 제작, 검증, 자격화를 아우르는 핵연료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수(常數)로 인식하는 경

향이 강함.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과 자립에 있어 중대한 한계점으로 작

용하고 있음.



차세대 핵연료 검증 및 자격화 (Qualification)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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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소듐 냉각로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자격화 : 과거 EBR-II U-10wt%Zr/HT-9, 연소도 10 at% 

데이터 활용. U.S NRC 핵연료의 수명 제한 및 안전 관련 현상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예측 가능하다

결론. 테라파워 NATRIUM 원자로 ARDP 추진 기반.

• 미국의 고온원전 (고온가스로/용융염)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자격화: AGR TRISO 핵연료 제조 및

검증데이터 활용.

• 중국의 고온 가스로 실증 (HTR-PM)에 필요한 핵연료 자격화: 네덜란드 Petten 원자로를 활용하여 핵

연료 검증/자격화 데이터 생산. 

미국 AGR 프로그램 연혁



선진 핵연료 관련 사업/상용화 수요/수급 로드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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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핵연료 관련 사업/상용화 수요/수급 로드맵 개요
(*표기는 예상 사업. 그외는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업/상용화/수급 수요)

LEU+ LEU+



제언: 핵연료 상용화 및 인허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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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요약

• 크롬 코팅 ATF를 위시하는 예견되어 있는 기존 핵연료와 유사한 차세대 경수로 핵연료는

심사지침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인허가 추진이 바람직.

• 핵연료 인허가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로와

조사후시험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필요.

 

• 내실있는 한국형 차세대 핵연료 검증 및 자격화 추진 필요. 『자강』 전략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핵연료 검증 및 자격화 기반시설 (예: 핵연료 조사용 원자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동

시에 『협력』 을 통해 해외 핵연료 시험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실증로 개발 및 인허가 전략을 검토

하여 국내 사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전략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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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 기반 시설 강화 현안



핵연료 기반 시설 강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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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후 핵연료 시험 (핫셀) 시설

• 원자로에서 조사 또는 연소된 핵연료의 조사후특성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조사후시험(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IE)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 연구를 담당하는

조사후 시험시설 설비의 확충과 활용성 제고가 절실함. 

• 핫셀 인프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을 확립하고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필요.

• 원전의 지속ㆍ안전운전을 위한 조사후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지자체 및 지역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 PIEF 및 IMEF 주요 시설핵연료 개발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흐름도 內

조사후시험기술의 역할



핵연료 기반 시설 강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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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시험 시설

• 하나로 연구로에서 다양한 조사실험 추진이 가능하나, 상용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허가

데이터는 생산이 불가능. 산업체/인허가 핵연료 검증 수요 대응을 위해선 추가 계장 및 경수로

환경 Loop 설치 필요.

운영 및 계획 중인 핵연료/재료 시험로 국내 핵연료 개발/검증을 위한 연구로 상세 시험 기술과
소요 예산 및 기간

• 동위원소 생산 기능의 상당부분이 기장 원자로로 이전될 예정임에 따라 핵연료/재료 조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중요. 정부 지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의지 중요. 

• 중장기적으로 경수로 핵연료 개발/검증 시험은 하나로가 담당하고,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

(고속로등) 시험은 신규 핵연료/재료 시험로 구축 필요. 



제언: 핵연료 기반 시설 강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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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요약

• 산업체 및 인허가 기관의 진행 및 예견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국내 조사후 시험시설 설비의

확충과 활용성 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하나로 연구로에서 다양한 조사실험 추진이 가능하나, 상용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허가

데이터는 생산이 불가능. 산업체/인허가 핵연료 검증 수요 대응을 위해선 하나로의 추가 계장 및

경수로 환경 Loop 설치 필요

• 중장기적으로 경수로 핵연료 개발/검증 시험은 하나로가 담당하고,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

(고속로등) 시험은 신규 핵연료/재료 시험로 구축 필요. 

• 핵연료 시험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여 국내 고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원전

기술 경쟁력의 남아 있는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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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원자력 협력 현안



핵주기 분야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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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변화

• 미국은 민감기술(농축 및 재처리)의 확산 방지를 근간으로 하는 핵비확산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로 놓고 추진해 옴.

• 미국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재처리 추구에 대해 적극 개입해 왔으나, 핵비확산성 사용후핵

연료 처리기술(DUPIC)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등 대상국의 기술력 수준과 국제 지정학적 변화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함.

- 미국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재처리 및 ‘80년대 연계핵연료주기 개입, ’90년대 DUPIC 협력 및

허용, ‘00년대부터 파이로 활동의 개입과 협력 등 핵주기 분야에서 지대한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요컨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주기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하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는 ’70년대와 달리 26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국가 발전

량의 33%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연료 공급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담 저감을 위한

농축 및 재처리/재활용 추구의 타당성이 있음.



◎ 분석

• 現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농축 및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장기동의(advance long-term consent)를 허용 받지 못했음.

•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있어 농축 및 파이로의 필요성

및 독자 추진의 당위성, 핵주기 보유 역량, 북한 핵문제 해결, 국내의 핵무장론 우려 등을 고려하

여 장기동의를 부여하지 않았음.

•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 상대국이 보유한 민감 기술역량 수준에 맞춰 협상 레버리지를 인정하여 협

정을 체결해 왔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사점 및 필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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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요약

• 핵주기 협력 강화 전략

1.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신속한 재가동

2. 미국 내 한국의 평화적 핵주기 추구에 대한 당위성 전파 (Outreach 활동)

3. 미국에게 한국의 핵주기 허용을 위한 차별화 전략 개발 및 제공

    (원전 26기에서 비롯한 경제적 타당성, 핵비확산 체제 추가의정서 등) 

4. 미국의 신규 농축기술 및 사업에 투자 (원전연료 상호협력체계/우호적 분위기 조성)

5. 미국식 국제 질서가 담보된 원자력이용 개발 협력 파트너쉽 강화 및 확대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사점 및 필요 준비

1. 평화적 핵주기 추구의 당위성을 기반으로 역량 (기술/시설) 극대화

    (예: 우라늄이 아닌 동위원소 원심분리 기술 개발등을 통한 협상력 제고/LEU+ 기술개발 등)

2. 한미 원자력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전략적 이익의 제고 및 협상 관계의 대등성 확보

3. 핵비확산 신뢰성 제고 및 핵주기 활동에 대한 핵비확산성의 확보

   (국내 설익은 핵무장론 지양, 핵비확산성 기술개발 등)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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